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건강하고 능률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균

형 잡힌 영양섭취와 바람직한 식생활이 필요하다[1]. 식

생활은 한 사람의 행동양식과 관련 있으며, 바람직한 영

양섭취는 신체의 건강, 정신적 안정, 정상적인 생활에 필

수적인 요건으로 한 개인의 식습관은 개인의 생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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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하여 올바

른 식생활과 바람직한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시행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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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 심리상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2].

대학생 시기의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등의건강관련 행위

는 향후 성인기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3],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식생활의 실

천이요구된다[4,5] 하지만대학생은빈약한 아침식사, 불

규칙한 식사, 적절하지 못한 간식 등으로 올바른 식생활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들 자신도 불규칙한

식사를문제로 여기고 있다[6,7]. 선행연구를 보면 식생활

습관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유의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1], 자아존중감이란 인간의

적응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8], 개인이 생활에

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9]. 식생활

습관은 건강관련 행위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건강 관련

행위란 주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이잠재능력을 발

휘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이다[10]. 대학생 시

기에 식습관이나 건강관련 행위 및 건강에 관한 인식이

부적절하게 형성될 경우 성인기 이후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11], 대학생은 불규칙

한 식생활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등의 건강위험행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건강위해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12,13]. 또한, 대학생은 가치관의 혼란, 전공과

학업에 대한 갈등, 취업에 대한 부담 및 미래에 대한 불

안, 경제적 곤란 등 스트레스를 갖고 생활하고 있다[14].

스트레스 역시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데대학생은 스트레

스를 받으면 식생활에 영향을 받고[9,15], 스트레스 조절

을 위해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선택한

다고 하였다[3,13]. 미래에 질적으로 보다나은 삶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

습관과 건강실천행위를 통한 생활양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16,17].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 역시 자아존

중감과 관련이 있으며[1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의 미래에 대비하여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선택하게

되고[19], 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20].

한편, 대학생의 식생활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1,9], 식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변인인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한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

개로 하여 식생활 습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식생활 습관이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식생활 습관을 파악한다.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습관, 건강관

련 행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학생의식생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 스트레스, 자

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학생의 식생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

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5. 대학생의 식생활 습관이 건강관련 행위와스트레스

를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대학생의 식생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수준과 이들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식생활이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와 K도에 소재하는 3개의 대학에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t-

검정과 ANOVA 및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의 크기 .04, 검정

.95, 유효값 .05로 산출된 t기각역 1.97, 총 표본 크기 327

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405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수

집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15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390부(96.6%)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본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390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

했다.

2.3 연구도구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모두 3문항으로 성별,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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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계열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

년”, 전공은 “사회실무계열”, “보건계열”, “공학계열”로

구분하였다.

2.3.2 식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측정도구는 기존자료[2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식생활 습관은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아니오’ 1점, ‘가끔’ 2점, ‘예’ 3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습

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식생활 습관 관련 문항의

Cronbach's 는 .83로 문항간내적일관성이확보되었다.

2.3.3 건강관련 행위

건강관련 행위 측정도구는 기존자료[2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문항은 ‘아니오’ 1점, ‘가끔’ 2점, ‘예’

3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

련 행위 수준이높음을 의미한다. 건강관련행동 관련 문

항의 Cronbach's 는 .73으로 문항 간내적 일관성이 확

보되었다.

2.3.4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기존자료[23]를 일부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상 징조(10문항), 행동상 징조(10

문항), 심리·감정상 징조(10문항)의 3부분으로 나누어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예” 1점, “가끔” 2점, “아니오” 3

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음

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관련 문항의 Cronbach's 는 .93

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는 로젠버그(1965)가 개발하고[24], 전병제(1974)[2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

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오랫동안 광범

위한집단에 사용되고있다. 총 10문항으로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문항의

Cronbach's 는 .82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

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α는 .05이하로 정하였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다.

2. 일반적특성에따라식생활습관, 건강관련행위, 스

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경

우에 Scheffe 사후 검정을 사용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식생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 스트레

스,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4. 다중회귀분석(입력방법)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5. AMOS를 이용하여 식생활 습관이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도

구의 내적 신뢰도 파악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대상자의 성별

은 남학생 133명(34.1%), 여학생 257명(65.9%)이며, 학년

은 1학년 273명(70.0%), 2학년 86명(22.1%), 3학년 31명

(7.9%)이며 전공계열은 사회실무계열 228명(58.5%), 보

건계열 83명(21.3%), 공학계열 79명(20.3%)으로 나타났

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90)

N %

Gender
Male 133 34.1

Female 257 65.9

Grade

1 273 70.0

2 86 22.1

3 31 7.9

Major

Department of Social Work 228 58.5

Department of Health 83 21.3

Department of Engineering 79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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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습관, 건강 관련 

행동,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따른 식생활습관, 건강관련행위, 스트

레스,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독립표본 t-검정

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경우에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식생활 습관은 성별(t=4.877, p<.001)과 전공(F=4.419,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F=2.235,

p>.05)에서는 유의한차이를 보이지않았다. 건강관련 행

위에 있어서는 성별(t=4.061, p<.001)과 전공(F=5.183,

p<.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F=.766,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성별(t=3.461, p<.01)과 전공(F=5.506,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F=2.739, p>.05)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자아존중감 수준은 성별(t=3.997,

p<.001), 학년(F=17.664, p<.001)과 전공(F=12.441,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Diffrence i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90)

Dietary habits Health-related behavior Stress Self-esteem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2.05 .30 2.32 .34 1.54 .41 3.59 .68

Female 1.87 .39 2.15 .39 1.71 .43 3.32 .53

t (p) 4.877 (p<.001) 4.061 (p<.001) 3.461 (.001**) 3.997 (p<.001)

Grade

1 1.93 .39 2.22 .38 1.68 .42 3.31a .56

2 1.99 .33 2.20 .36 1.56 .40 3.72b .62

3 1.82 .35 2.14 .44 1.71 .55 3.52a,b .58

F (p) 2.235 (.108) .766 (.466) 2.739 (.066) 17.664 (p<.001)

Major

Department
of Social Work

1.89a .37 2.17a .39 1.66a,b .42 3.38a .55

Department
of Health

1.95a,b .43 2.20a .39 1.75a .47 3.26a .56

Department
of Engineering

2.03b .27 2.33b .33 1.53b .39 3.69b .68

F (p) 4.419 (.013*) 5.183 (.006**) 5.506 (.004**) 12.441 (p<.001)

* : p<0.05 , ** : p<0.01
문자 a<b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Scheffe의 동일집단군으로 분석한 결과(p<.05), 평균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390)

Dietary habits Health-related behavior Stress Self-esteem

Dietary habits 1 .466** -182** .188**

Health-related behavior .466** 1 -.161** .247**

Stress -.182** -.161** 1 -349**

Self-esteem .188** .247** -349** 1

** : p<0.01

3.3 식생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의 상관관계

식생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식생활 습관

과 건강관련 행위는 정(+)의 상관(r=.466, p<.01), 식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r=-.182, p<.01), 식생활

습관과 자아존중감은정(+)의상관(r=.188, p<.01)이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r=-.161, p<.01), 건강관련 행위와 자아존중감은 정

(+)의 상관(r=.247,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

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r=-.349,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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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학년, 전공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식생

활 습관, 건강관련 행위,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자아존

중감을 종속변수로 통제된 회귀분석 실시결과 회귀모형

은 유의한것으로 나타났고(F=19.250, p<.001),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는 .220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관련 행

위(B=.268, t=3.344, p<.01), 스트레스(B=-.399, t=-6.219,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287, 건강

관련 행위는 =.171으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적

고, 건강관련 행위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Self –esteem

Varia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2.976 .262 11.364 .000

F=19.250***


=.232

Adj
=.220

Gender -.066 .069 -.053 -.964 .336 1.482

Grade .226 .044 .238 5.181 .000 1.049

Major .086 .040 .115 2.140 .033 1.443

Dietary habits .052 .083 .032 .628 .531 1.320

Health-related behavior .268 .080 .171 3.344 .001 ** 1.308

Stress -.399 .064 -.287 -6.219 .000*** 1.062

* : p<0.05 , ** : p<0.01, *** : p<0.001

3.5 식생활 습관이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식생활 습관이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AMOS

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Deitary
habits

Stress

Health
-related
behavior

Self-esteem

e1

e2

e3

0.

0.

0.

1

1

1

Fig. 1. Structure Model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 Table 5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
값(

=.906, df=1)의 p 값이 .341으로 ‘모형은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라는 영가설이 채택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충족하였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표준적

합지수(NFI)가 0.995로 기준치(≥0.9)를 충족하였으며,

비교준적합지수(IFI)는 1.000으로 기준치(≥0.9)를 충족

하였으며, 상대적합지수(CFI) 역시 1.000으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

다. 그러나 건강관련 행위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제외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면 Fig. 2와 같다.

Model fit
Absolute fit inde Increment fit index

 RMSEA GFI NFI IFI CFI

Parameter p≥.05 ≤.05 ≥.90 ≥.90 ≥.90 ≥.90

Estimated
models


=.906, df=1, p=.341 .000 .999 .995 1.000 1.000

Note. GFI: Goodness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Table 5. Structure Model’s Goodness–of-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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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cation Model

이후 수정된 최종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

Table 6 에서보는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절

대적합지수의 경우 
값(

=3.898, df=2)의 p 값이 .142

로 ‘모형은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라는 영가설이 채

택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에 충족하였다. 또한 증분적합

지수의 경우 표준적합지수(NFI)가 0.978으로 기준치(≥

0.9)를 충족하였으며, 비교준적합지수(IFI)는 .989로 기준

치(≥0.9)를 충족하였으며, 상대적합지수(CFI) 역시 .989

로 기준치(≥0.9)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이 검증되었다.

각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Fig. 2와 Table 7은 모두 표준화 값으로

제시하였다.

식생활 습관은 건강관련 행위(.466, p<.001), 스트레스

(-.182, p<.001)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자아존중감(.150,

p=.010)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320 p<.001)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건강관련 행

위는 자아존중감(.196,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에는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가 직접적

인 효과가 있었으며 식생활 수준은 간접적인 효과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는 없었지만 건

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Table 6. Modification Model’s Goodness–of-Fit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Increment fit index

 RMSEA GFI NFI IFI CFI

Parameter p≥.05 ≤.05 ≥.90 ≥.90 ≥.90 ≥.90

Estimated
models 

=3.898, df=2, p=.142 .049 .995 .978 .989 .989

Note. GFI: Goodness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7. Effect Factorization Resul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etary habits → Health-related behavior .466*** - .466*

Dietary habits → Stress -.182*** - -.182***

Dietary habits → Self-esteem - .150* .150*

Health-related behavior → Self-esteem .196***. - .196***.

Stress → Self-esteem -.320*** - -.320***

* : p<0.05 , ** : p<0.01, *** : p<0.001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식생활 습관이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영향의 파

악을 위한 융합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식생활 습관과 건강관련 행위, 식

생활 습관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식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식생활 습관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행위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에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건강관련 행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각각 유의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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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건강관련 행위와 자아존중감

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건강관련

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

중감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식생활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는 없었지만 건강관련 행위와 스

트레스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폭식 등의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대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나타낸 반

면 바람직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가진대학생은 자아존

중감이높았고[1,9], 식생활 태도가 좋은남녀중학생이 자

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26]. 식습관은 건강증진행위

와는 정(+)의 상관관계를[10],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

관관계[9]를 나타냈고, 양남영(2012)[27]의 연구결과 자

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중생의 경우에도 건강관련 행위와 자아

존중감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28]. 지방과 서울 대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지

방학생이 건강위험행위 수준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다

는 결과를 나타냈다[29]. 유은영(2009)[30]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자아존중감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20].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식생활 수준이 높고 건강증

진 행위를 실천하며 스트레스 수준이낮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높이기 위하여바람직

한 식습관과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금연과 절주 및 효과적인 운동과 관련한 프로그

램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대학생의생활양식과 인식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이 보다 건강하게양질의 삶

을 영위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있도록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상을 일부 지역의 대학생만

으로 한정하였기에 대학생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

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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